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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석유시장 중국․인디아 주도
FACTS, 아시아 수요 43만배럴 증대 … 러시아 송유관 연결 기대돼

베네주엘라의 공급 차질과 미국-이라크 전쟁, 미국 동부지역의 한파가 최근 국제 석유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면서 다소의 공급 감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2003년 2/4분기 석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FACTS의 석유시황 설명회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아시아 지역의 석유수요는 비교적 둔화될 것으로 전망돼 

2.5% 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과거 10년 동안 4% 이상 증가한 아시아 석유수요는 2000-2002년 동

안은 거의 정체 상태를 보였으며, 2003년에도 큰 폭의 증가는 없을 것이나 중국과 인디아의 수요는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중동의존도도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시아의 석유 수요 증감량 추이                (단위: 1000bbl)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e)

중  국 87 343 320 111 168 185

인디아 112 154 28 3 3 47

일  본 -206 84 -40 -174 -65 -33

한  국 -246 130 55 3 57 47

기  타 -11 250 136 190 108 181

합  계 -264 961 500 132 271 427

아시아 석유수요는 2002년 27만1000배럴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 중 62%가 중국의 수요 증대에 기인했다.

또 2003년에는 42만7000배럴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내 산유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량 증가 폭

이 더 커 중국의 석유수입 증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인디아는 중국보다 더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로 수요증대 잠재력 또한 높아 앞으로 2-3년 안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경제 불황으로 석유수요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LNG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어 

국내 LNG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아시아의 석유공급은 60% 이상인 1000만배럴을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내 공급국으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브루나이로 등으로부터 800만배럴, 기타 지역으로부터 100만배럴을 수입하고 있다.

세계 2대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주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송유관을 통한 석유공급을 위해 중국 대

경 유전지역이나 일본 나호카를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중국과 일본이 송유관 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노

력중인 만큼 현실화된다면 아시아의 중동의존도 완화와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FACTS는 배럴당 0.5-1달러의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방안에 대해 두바이 외에 오만 등을 추가해 가격을 추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선정방식을 바꿈으로서 가격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정부 차원에서보다는 주요 구매기업

인 SK, Sinopec, NipponOil 등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직접 건의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제시했다.

최근 유전 거래시장 동향 및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성 있는 자산인수 거래는 이미 대부분 끝난 상황인 만큼 

자산 인수보다는 소규모 회사를 직접 매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으며,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

가들에 비해 양호한 환경이어서 선물시장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의 리비아, 이라크, 이란 등에 대한 석유정책과 관련해서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의 석유정책은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리비아에 대한 석유정책이 상당부분 변경된 것으로 평가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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